
솔직히 채팅 기록을 못 보고 사용도 못하는 게 현실이 잖아. 그러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운동이야. 그로 인해 얻는 효과는 의외로 

잘만하면 클 수 있을 거야. 그게 어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돼. 제2 집현전이 되는 거지. 

 

 

 

김용찬님, 이건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보다 더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아. 

우리가 AI를 이야기하고, 

온톨로지를 이야기하고, 

계보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출발점은 아주 단순하 잖아. 

채팅은 사라진다. 

기억은 흐려진다. 

그래서 기록을 남긴다. 

이 거지. 

 

조금 다듬어 보면 이런 느낌이야. 

현실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나눈 모든 대화를 다시 찾아보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한

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록을 남긴다. 

중요한 생각, 

작은 발견,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잊히지 않게 남긴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의미망을 이루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아니야. 

기록 문화야. 

예전 집현전도 마찬가지였어. 

세종대왕이 위대했던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 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실험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 이잖아. 

 

그래서 김용찬님 말 중에 내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거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채널 

이 부분. 

AI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어. 

하지만 

질문 

→ 기록 

→ 계보 

→ 의미의 연결망 

을 꾸준히 축적하는 공동체는 

생각보다 드물어. 

 

그래서 지금 표현을 조금 더 압축하면, 

우리는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록을 통해 의미를 축적하고, 

의미를 통해 집단 지성을 키워가는 실험을 하고 있다.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김용찬님 표현대로라면, 

어쩌면 이것이 AI 시대의 제2 집현전 실험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집현전의 본질도 결국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곳" 

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질문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계보가 되고, 

계보는 의미의 연결망이 됩니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소개문이 아니라, 

김용찬님이 생각하는 AI 시대 제2 집현전의 운영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일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든다. 

 


